
구라보-정방 세 올 교연기술로 직포용 중공 순면사 상품화 

구라보는 현재 특허출원중인 정방 세 올 교연기술과 “스핀에어(spin-air)”사

로 잘 알려져 있는 중공(中空)순면사 기술의 두 기술을 하나로 엮어서 직포

를 짜는데 적합한 중공순면사를 상품화하여, 이 실로 짠 직물을 2004년 추동

절 상품으로 상품화할 예정이다. 

“스핀에어”는 수용성 비닐론(水溶性 Vinylon) 단섬유속(短纖維束)을 심(芯)

으로 하고 그 둘레를 면으로 덮어준 2층 구조사로서, 후처리(後處理)로 비닐

론을 물로 녹여, 면사의 속이 비어 있는 중공순면사이다. 일본에서는 타월소

재로 호평을 받고 있으며, 미국에서는 스웨터(sweater)소재로 인기를 얻고 있

는데, 직물에 사용되면 염색가공을 연속처리하는 경우에 중공이 찌부러져서 

중공의 효과를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호평을 못 받고 있었다. 

구라보는 정방 세 올 교연기술을 응용하여, 세 올 중 두 올은 “스핀에어” 

조사로 하고 한 올의 순면조사로 세 올 교연사를 만들었다. 후처리로 두 조

사에 들어있는 비닐론을 녹여내면 한 올의 순면조사가 교연사의 원형을 어

느 정도 유지하고 있어, 두 “스핀에어” 조사의 면이 부드러워지고, 벌키

(bulky)한 느낌, 가벼운 맛을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도 좋다는 특

징이 있다. 현재 이 실로 타월을 시직해 보고 있고, 직물도 짜서 2004년 추

동용 소재로 발표할 예정이다.♣ 


